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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increasing volume of relevant articles

and active participations of researchers, the

importance of domestic ‘Art’ research is obvious.
However, efforts to grasp the overall trend of

domestic ‘Art’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on

some limited subjects from restricted perspectiv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verall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Art’ in Korea with

more diverse perspectives.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ed the analyses mainly in the perspectives

of author properties and the pattern of

collaborations. To accomplish the purpose to analyze

the authorship and collaboration pattern of the

Korean ‘Art’ research, 6,905 articles published in 25

KCI-accredited journals from 2004 till 2019 and the
detailed records about 4,190 authors of the articles

served the context of this study. As the results, an

average of 447 authors participated in the study of

‘Art’ annually, and although collaboration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15, 80 percent of the domestic

‘Art’ papers are written by sole authors. Other
fields of study except ‘Art’ field, in which Korean

‘Art’ researchers published the most papers, are

‘Design,’ ‘Education,’ and ‘History.’ Besides, ‘Art’

researchers have their research expertise in these

fields along with their expertise connected to ‘Ar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one of
the early endeavors to analyze the overall trend of

'Art' research in Korea in terms of author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on patterns, and to

analyze large-scale samples as subjects of research.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연 국내 ‘미술’ 관련 연구자의 저작

활동은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는가”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미술’ 연구는 ‘예술학’ 내의 여러 세
부 학술 분야 중에서도 연구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

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미술’ 연

구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학술적 노력은 꾸준히 이어

졌지만, 그 연구들은 일부 한정적인 주제에 대해서만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하여 국내 ‘미술’ 연구
를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

구의 목적은 국내 ‘미술’ 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자 분포와 협업 패턴,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 분야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KCI 등재지에 출간된 총

6,905편의 ‘미술’ 관련 논문과 그 논문을 작성한 4,190
명의 저자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연평균 446.8명의 저자가 ‘미술’ 연구에

참여하였고, 2015년 이후 협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9년까지 국내 ‘미술’ 논문의 80%가 단독 저

자에 의해 작성된 논문일 정도로 아직 협업에 의한

저작 활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둘째, 95%의 국내
‘미술’ 연구자들은 국내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중

85%가 넘는 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

고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논문을 발표한

‘미술’ 외의 타 학문 분야는 ‘디자인’, ‘교육학,’ ‘역사학’

순이다. 이는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미술’ 학술 분야

를 ‘디자인’, ‘교육학,’ ‘역사학’의 분야와 결합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미술’의 연구

동향을 저자 특성과 협업 패턴 측면에서 분석한 최초

의 연구이자, KCI 등재지를 기준으로 지난 15년여간

발표된 모든 ‘미술’ 논문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Key Words
Art (미술), Convergence Analysis (융복합 분석),

Bibliometric Analysis (계량서지학 분석), Author

Characteristics (저자 특성), Collaboration Pattern

(협업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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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미술’ 연구는 2004년 1월에 ‘미술사연구,’ ‘미

술사학,’ ‘미술사학연구’ 등 여섯 개의 학술지에 출간

된 94편의 논문이 처음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에 등재된 이후로 매년 평
균 20%씩 성장하여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연평균

432편의 논문이 출간되었다1). 이 수치에 따르면 ‘미

술’ 학문 분야는 KCI ‘예술체육학’ 대분류 내의 12가

지 세부 분야 중 ‘체육학’, ‘디자인’학과 함께 연구의

규모가 가장 크다2). 국내 ‘미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된 만큼 그 연구 동향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많이 이
루어졌고, 그 요약은 [표-01]과 같다.

[표-01]은 국내 ‘미술’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사전 연구 중 특히 어떤 측면에서 주로 분석하였는지

를 요약하였다. 이들 사전 연구 중 거의 모든 논문이

특정 주제 – 예를 들어 ‘미술교육’ –에 대해 편향되

어 있어 국내 ‘미술’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파악하
기 어렵다. 그리고 관련 논문을 분석하는 초점도 ‘연

구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대상,’ ‘연구 유형’ 등 천편

일률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경아, 조형

숙, 김명정 (2018)은 유아 대상 전통 미술 교육의 연

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19년간 발표된 59편의 관련

학술논문을 분석하였고 그 내용 및 연구 방법을 분석

하였다3). 정수진 (2019)도 유아 대상 미술 감상 교육

에 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려고 관련

학술논문 80편을 분석하였고 그 연구대상, 연구 유형,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4). 예외적으로 임경진 (2014)

은 ‘전통미술문화교육’에 관한 논문 156편을 분석하면

서 연구자들의 특성으로 그 소속 기관 및 직책, 논문
당 저자 수를 알아보았다5). 이 논문은 국내 ‘미술’ 연

구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비교적 소수의 표본을

활용하였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동향을 파악한 유의미

한 연구이다. 또한 Lee (2020)도 그 분석의 초점을 저

자의 특성과 저자 간 협업의 패턴에 맞추어 분석하였

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국내 ‘예술체육학’의 세 가지
세부 분야 – ‘체육학,’ ‘디자인,’ ‘미술’ –간의 패턴을

비교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미술’ 연구자들만의 특성

을 파악하기는 어렵다6).

따라서 국내 ‘미술’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

고 분석의 초점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문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본 논문은 KCI 등재
지를 기준으로 전체 ‘미술’ 관련 학술지에 출간된 논

문을 대상으로 국내 ‘미술’ 연구자들의 특성과 협업의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과연 국내 ‘미술’

관련 연구자의 저작 활동은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는가?”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조사 기간인 200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미술’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학술지와 연도별로 몇 명인가？,’ ‘가장 많은 연구자가

[표-01] 국내 ‘미술’ 연구의 동향을 파악한 기존 연구들

기존 연구 분석의 초점 표본 크기

강주희, 이지연, 20197)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주요 연구 내용, 표본 선정 방법, 현장 활용방안을 분석 학술지 논문 82편

구보경, 20148) 연구주제, 방법론 측면에서의 ‘미술관 교육’을 분석 학술지 논문 241편

김경아, 조형숙, 김명정, 20189) ‘유아대상 전통미술 교육’에 대한 연구 규모, 주요 연구주제, 연구 방법론을 분석
59편의 학위 논문과 학
술지 논문

김선아, 박진희, 이현정,
정유진, 201610)

‘다문화 미술 교육’에 대해 주요 키워드와 키워드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도출
하여 계산함.

학위 논문 5편과 학술지
논문 75편

노용, 홍설희, 200511) ‘미술교육’의 연구 규모, 연구 형태, 연구 영역, 주요 연구 주제를 분석 학술지 논문 666편

박명옥, 201812)
‘미술중심 융합인재교육 (STEAM)’ 관련 논문의 출간 연도, 분석 방법론, 연구 대상,
주요 연구주제 등을 분석

학술지 논문 111편

박은덕, 200613) ‘미술교육’에 관해 연간 출간 논문 수와 연도별 연구 경향을 분석 학술지 논문 684편

심효진, 정옥희, 201414)
‘미술관 교육’에 대해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개수와 연구 형태에 따른 연구주
제의 비교, 그리고 주요 키워드를 분석

학위 논문 255편과 학술
지 논문 86편

이경진, 이상수, 201715)
‘미술중심 융합인재교육 (STEAM)’에 관해 연구별 출간 논문과 연구주제, 연구 내용,
연구대상, 분석 방법론을 연구

학술지 논문 154편

임경진, 201416)
연구 규모, 연구자들의 특성, 중요 연구 주제 측면에서의 ‘전통미술 및 문화교육’을
분석

학술지 논문 156편

전효훈, 오지영, 201917) ‘유아미술’에 관한 주제, 내용, 대상 유아 집단, 분석 방법론 등을 파악 학술지 논문 351편

정설희, 임양금, 안진경, 200918) ‘유아대상 미술교육’의 내용, 연구대상, 표본 수집 및 분석의 방법을 파악 학술지 논문 61편

정수진, 201919)
연도 및 학술지별 연구 규모, 연구대상, 연구 형태, 주요 내용 측면에서 ‘유아대상 미
술 감상’관련 논문을 분석

학술지 논문 80편

현은령, 임한빛, 김정현, 202020) ‘시각 장애 아동 대상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해 중요 키워드를 도출 학술지 논문 6편

Lee, 202021)
국내 ‘미술’ 연구자의 일반적인 특성 (즉, 연구자 수, 소속 기관 및 Top 연구자, 연구
자의 연구 생산성)과 협업 패턴을 분석

학술지 논문 6,44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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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는 국내 ‘미술’ 관련 학술지는 무엇이며,

가장 개방성이 높거나 낮은 학술지는 무엇인가?,’ ‘국

내 ‘미술’ 연구에서 단독 저자로 작성된 논문과 협업

을 통해 작성된 논문의 비율은?,’ ‘국제적 추세에 맞추
어 국내 ‘미술’ 연구의 협업 패턴은 증가하였는가?,’

‘국내 ‘미술’ 연구에서 국가별 및 기관별 협업은 어떻

게 이루어졌는가?’. 마지막으로 국내 ‘미술’ 연구자들

이 논문을 출간한 ‘미술’ 외의 학술 분야 및 학술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 연구들은 어떤 ‘미술’ 외

어떤 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
내 ‘미술’ 연구는 어떤 타 학문 분야와 결합하여 연구

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본 논문

의 분석 대상이 된 학술지와 논문, 연구자 수를 소개

했다. 각 학술지 및 논문별 연구자의 저작 패턴을 분

석하고 ‘미술’ 연구자들의 협업 패턴을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 그들이 논문을 출간한 타 학술 분야와 ‘미술’

분야 외의 학술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 연구자

들이 ‘미술학’ 외에 어떤 전문 연구 분야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미술학’과 관련 깊은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1.2 논문의 범위

국내 ‘미술’ 연구자의 전반적인 특성 및 협업 패턴

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본 논문은 분석의 대상

이 되는 학술지와 논문을 KCI 등재지를 위주로 수집

하였다. 이는 ‘KCI 등재후보지’나 ‘기타 학술지’를 배

제함으로써 보다 공인된 품질의 학술논문을 본 논문
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분석 대상 논문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KCI의 학

문 분류 중 ‘미술’에 속하는 모든 학술지와 KCI가 제

공하는 인용 정보를 통해 다른 학문 분류 중 ‘미술’과

관련이 깊은 학술지를 우선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중
언급하였듯이, KCI에 등재된 적이 있는 학술지만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 KCI가 주기적으로 색인 된 학술지의 등급

을 평가하고 그 품질의 등락에 따라 새로운 등급을

부여한다는 사실22)에 따라 각 학술지가 ‘KCI 등재지’

등급을 유지하는 동안에 출간한 논문만을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도자학연구’는 2015년 1월에 KCI 등

재지가 되었지만, 2018년 12월에 등재후보지로 등급이

변경되었고 일 년 후에는 ‘기타 학술지’로 다시 변경

되었다. 따라서 해당 ‘한국도자학연구’ 학술지 내의 논

문 중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출간된

논문만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KCI 등재지’에 선정된
후 본 논문의 데이터 수집 기간인 2020년 2월까지 그

등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학술지는 ‘KCI 등재지’

에 선정된 시기부터 2019년 12월까지 출간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별되고 수집된 논문은

200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5개 학술지에 출간
된 6,905편의 논문이었다. 그리고 이 6,905편의 연구대

상 논문을 쓴 저자는 4,190명이었고 학술지와 연도별

출간 논문 수와 참여 연구자 수는 [표-02]와 같다. 분

석의 대상인 25개 학술지 및 6,905편의 논문에 관한

상세 정보 (논문의 제목, 학술지명, 출간 연도, 키워드,

저자 목록 등)는 KCI OpenAPI23)를 이용하여 자동
수집하였다. 4,190명 저자에 대한 상세 정보도 KCI

OpenAPI를 통해 별도로 자동 수집하였는데 그 정보

는 저자의 소속 기관, 저자의 역할 (제 1저자인지 아

닌지) 등이었다. 특히, 저자의 전체 출간 논문목록과

그 상세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여 ‘미술’ 분야의 연구

자 등은 ‘미술’ 외에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어떤 학술
지에 논문을 많이 출간하는지 살펴보았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미술’ 연구자의 특성 및 협업 패턴을 파

악하기 위해 계량서지학 분석 방법 (Bibliometric

analysis method)을 선택하였다. 즉, 여러 기술 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 및 데이터 시각화 (data

visualization)를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01>과 같이 여러 단계의 분석을 실시

하였다.

우선, 국내 ‘미술’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전체적인

규모와 함께 학술지와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고, 학술
지별 단독 저자의 논문 및 협업 논문의 비율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단독 저자의 논문이 많은 학술지와

협업 논문이 많은 학술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자가 국내 ‘미술’ 연구에 참여하는 정도를

계산하여 전체 ‘미술’ 연구 및 각 ‘미술’ 관련 학술지

의 연구 개방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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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2] 국내 ‘미술’ 관련 학술지의 연도별 출간 논문 수와 참여 저자 수 (괄호 안의 숫자가 참여 저자 수를 나타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강좌미술사 -
19
(17)

54
(47)

21
(17)

20
(16)

25
(19)

24
(18)

33
(26)

23
(21)

24
(20)

24
(18)

23
(22)

16
(16)

24
(19)

23
(17)

19
(17)

미술문화연구 - - - - - - - - - - - - - - -
13
(13)

동악미술사학 - - -
7
(7)

9
(9)

8
(8)

12
(12)

7
(7)

10
(10)

17
(17)

6
(6)

32
(29)

10
(10)

15
(15)

13
(12)

7
(7)

동양예술 - - - - - - - -
36
(34)

45
(42)

45
(44)

35
(38)

44
(47)

45
(48)

46
(46)

62
(64)

미술과 교육 - - - - - - - - - - -
28
(25)

28
(27)

28
(27)

28
(31)

28
(28)

미술교육논총 - -
41
(45)

40
(53)

35
(38)

32
(41)

51
(63)

37
(45)

39
(49)

36
(50)

38
(49)

32
(47)

36
(54)

28
(39)

34
(48)

34
(53)

미술사연구
12
(14)

14
(14)

12
(12)

13
(13)

13
(13)

15
(20)

8
(8)

16
(16)

17
(17)

16
(16)

10
(10)

12
(12)

15
(16)

15
(17)

11
(15)

11
(11)

미술사와 시각문화 - - - -
10
(10)

10
(10)

11
(11)

10
(11)

10
(10)

11
(11)

14
(14)

13
(12)

14
(14)

16
(16)

14
(14)

16
(16)

미술사학
12
(12)

14
(14)

13
(13)

13
(13)

13
(13)

12
(12)

15
(15)

15
(15)

15
(15)

14
(14)

15
(15)

23
(23)

20
(21)

16
(17)

24
(23)

20
(20)

미술사학보 - -
22
(22)

14
(14)

23
(23)

19
(19)

24
(24)

14
(14)

20
(19)

17
(19)

17
(18)

20
(20)

21
(21)

19
(19)

22
(22)

21
(22)

미술사학연구
14
(14)

18
(18)

30
(30)

25
(25)

21
(21)

19
(19)

30
(32)

21
(21)

16
(17)

25
(25)

18
(18)

27
(28)

23
(23)

26
(29)

25
(28)

30
(32)

미술이론과 현장 - - - - - - -
13
(13)

15
(16)

16
(16)

17
(16)

15
(16)

15
(15)

15
(16)

16
(17)

15
(17)

미술자료 - - - - - - - - - - - - - -
10
(10)

18
(19)

불교미술사학 - - - - - - - - - - -
9
(9)

13
(15)

14
(15)

9
(9)

36
(37)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8
(18)

17
(17)

9
(9)

20
(20)

23
(23)

24
(24)

20
(20)

20
(21)

21
(21)

25
(25)

21
(21)

22
(22)

22
(23)

21
(21)

18
(18)

18
(20)

서예학연구 - - - - - - - -
23
(21)

25
(25)

19
(17)

26
(25)

21
(19)

22
(20)

21
(18)

20
(20)

조형교육
21
(20)

26
(25)

26
(33)

30
(36)

29
(34)

37
(50)

35
(48)

25
(35)

28
(33)

46
(63)

51
(55)

43
(54)

42
(60)

34
(45)

42
(55)

35
(44)

조형디자인연구 - - - - - - - - - - -
49
(75)

55
(83)

56
(75)

64
(96)

62
(89)

조형미디어학 - - - - -
58
(59)

98
(96)

96
(110)

97
(109)

95
(99)

104
(98)

128
(140)

127
(135)

111
(116)

122
(127)

99
(108)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7
(18)

16
(16)

16
(16)

12
(13)

14
(14)

14
(15)

14
(14)

19
(19)

15
(15)

17
(18)

23
(24)

19
(20)

17
(18)

15
(15)

21
(22)

27
(30)

한국도자학연구 - - - - - - - - - - -
23
(35)

32
(42)

29
(46)

16
(26)

-

한국색채학회논문집 - - - - - -
37
(55)

31
(63)

38
(63)

41
(54)

63
(90)

59
(95)

46
(68)

42
(63)

40
(56)

29
(55)

현대미술사연구 - - -
17
(17)

15
(15)

18
(17)

20
(20)

21
(21)

18
(16)

22
(22)

19
(20)

21
(22)

20
(21)

16
(20)

20
(23)

16
(17)

현대미술학 논문집 - - - - - -
8
(8)

17
(15)

12
(12)

10
(10)

9
(10)

12
(13)

9
(10)

15
(15)

8
(10)

12
(12)

美術史論壇 - - - -
20
(19)

22
(23)

21
(21)

18
(16)

19
(17)

20
(23)

18
(18)

14
(14)

21
(21)

22
(22)

18
(17)

19
(17)

총합
94
(92)

124
(115)

223
(210)

212
(214)

245
(225)

313
(313)

428
(427)

413
(445)

472
(478)

522
(526)

531
(520)

685
(744)

667
(730)

644
(674)

665
(715)

667
(721)

두 번째로 ‘미술’ 연구자의 협업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협업의 형태를 소속 기관의 종류와

나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 분석으로 ‘1.2 논문의 범위’에서 수집한 각

‘미술’ 연구자의 전체 논문목록을 바탕으로 개별 ‘미

술’ 연구자가 논문을 많이 출간한 ‘미술’ 외 타 학문

분야와 타 학문 분야 내의 학술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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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01> 연구 단계별 분석내용

Ⅱ. ‘미술’ 연구자 수와 논문별 분포

저자에 관한 첫 번째 분석으로 [표-02]와 같이 학술

지와 연도별 ‘미술’ 관련 연구자 수를 살펴보았다. [표

-02]에 보면 학술지별 논문 수뿐만 아니라 그 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수도 나타낸다. 국내 ‘미술’ 연구에는
KCI 등재지를 기준으로 2004년부터 16년간 4,190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연평균 참여 저자는 446.8명(σ 

=230.0명)이었다. 약 4,200여 명의 개별 저자가 이 16

년의 기간 동안 국내 ‘미술’ 관련 연구에서 각각 몇

편의 논문을 출간하였는지 그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02>와 같다. 70%에 해당하는 2,940명의 저자가 단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13%에 해당하는 546명과

5%에 해당하는 210명이 각각 두 편과 세 편의 논문

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9%에 해당하는 379명의 저자

가 5편 이상의 ‘미술’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4,200

여 명의 저자 중 가장 논문을 많이 발표한 저자는 16

년간 4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림-02> 각 저자별 출간한 논문의 수

전체 연구대상 논문 6,905편 중 80.2%인 5,535편이

단독 저자가 출간한 논문이고 한 편의 논문에 가장

저자가 많은 경우는 13명이었다. 그리고, 연도 별로

‘미술’ 연구에 참여한 논문별 저자 총수의 변화를 논

문의 총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0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의 총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자 총수도 따라서 증가하였고, 두 선은 매년

거의 겹친 상태로 분포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총

저자 수가 총 논문 수보다 커진다. 다시 말해, 두 선

이 거의 겹쳐졌던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출

간되는 ‘미술’ 논문의 수가 저자의 수와 거의 같았고

이 기간에 출간된 논문들은 단독 저자에 의해 많이
쓰였다. 하지만 2015년을 지나면서 협업을 통해 논문

을 작성하는 경향이 생겼음을 볼 수 있다.

<그림-03> 연간 총 논문 수 대비 연간 총 저자 수

[표-02]에 따르면 매년 가장 많은 논문을 출간한 학

술지인 ‘조형미디어학 (108.8명),’ ‘조형디자인연구

(83.6명),’ ‘한국색채학회논문집 (66.2명),’ ‘미술교육논

총 (48.0명),’ ‘동양예술 (43.4명)’순으로 참여하는 저자

의 수도 많았다. 그리고 각 논문당 저자의 수를 학술
지별로 살펴보면 <그림-04>와 같다. ‘한국색채학회논

문집 (1.58명),’ ‘한국도자학연구 (1.51명),’ ‘조형디자인

연구 (1.46명),’ ‘미술교육논총 (1.32명),’ ‘조형교육

(1.24명)’ 순으로 논문당 저자의 수가 많았다. 즉, 이들

학술지에서 다른 ‘미술’ 관련 학술지들과 비교해 협업

으로 작성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총 25개의 학술
지 중 5개의 학술지는 논문 당 저자의 수가 1보다 작

았고 나머지 20개는 1 이상의 논문 당 저자 수를 가

지고 있었다. 전자의 5개 학술지는 한 저자가 두 편

이상의 논문을 같은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같은 저자가 한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

을 출간하는 비율은 학술지 별로 어떻게 될까? 바꾸
어 말하면, 한 학술지에서 이전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는 저자가 새로이 유입되어 논문을 발표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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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은 학술지의 개방성을 계산

하여 답할 수 있다. 개방성 (Openness)이란 특정 학

문 분야 혹은 특정 학술지가 얼마나 새 저자에게 개

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Cabot 등 (2018)이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의 개방성을

분석하기 위해 처음 제안하였다24). 이를 응용하여
Lee (2020)도 국내 ‘예술체육학’ 분야의 개방성을 비

교, 분석하였다. Lee (2020)에서 계산된 개방성은 한

학술지에서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3년간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는 저자의 비율을 계

산하였다25).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좀 더 개방성을 보

수적으로 계산하였다. 25개 연구대상 학술지 중 1개
연도만 KCI에 등재되어 개방성을 계산할 수 없었던

‘동서미술문화학회 미술문화연구’를 제외하고 학술지

별로 각 출판 연도마다 이전에 한 번도 해당 학술지

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는 저자의 수를 당해 년의

총 저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그 비율의 평균값을

해당 학술지의 개방성으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국내

‘미술’ 연구의 전체 개방성 평균은 61.6%이다. 즉, 국

내 ‘미술’ 연구자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 약 62

명은 그들의 논문 한 편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미술’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연도별
국내 ‘미술’ 연구의 개방성이 변화하는 추세를 살펴보

면 <그림-05>와 같다. 2010년까지 개방성의 증가와

감소가 크게 변동하였지만, 2011년부터는 꾸준히 50 ~

60%의 개방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학술지별 개방성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림

-05>와 같다. 학술지 중 가장 개방성이 높은 학술지
는 ‘미술사학 (80.2%),’ ‘불교미술사학 (79.4%),’ ‘미술

사학연구 (77.3%),’ ‘미술사연구 (76.9%),’ ‘미술이론과

현장 (75.8%)’ 순이다.

<그림-04> 학술지별 논문 한 편당 저자 수

<그림-05> 국내 ‘미술’ 연구에서의 개방성 변화 추이

Ⅲ. ‘미술’ 연구자의 협업 패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연구대상 논문 6,905편

중 5,535편이 단독 저자가 출간한 논문이었으니 나머

지 1,370편은 협업을 통해 작성된 논문이다. 따라서

이들 협업으로 작성된 논문을 대상으로 ‘미술’ 연구자

들의 협업 패턴을 저자의 소속 기관26)과 소속 기관의
종류, 나라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각

저자의 소속 기관이 무슨 종류이고 그 기관이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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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06> 학술지별 개방성

나라가 어디인지 정성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coding

frame을 이용하여 수집, 정의하였다27). 특히 소속 기

관의 종류는 기존의 기관 분류28)에 따라 총 8가지 -
‘기업/기타기관,’ ‘대학,’ ‘박물관,’ ‘병원,’ ‘연구소,’ ‘정부

/행정기관,’ ‘초중고교,’ ‘학회/협회’ - 로 나누었다. 그

리고 같은 저자여도 출간한 논문에 따라 소속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종류 및 나라는 각 논

문의 개별 저작 활동 (authorship)별로 정의하였다. 그

에 따라, 총 4,190명의 연구자가 논문 6,905편을 작성
하는 저작 활동이 8,699건이었다.

이들 협업 패턴의 분석은 우선 연구자들의 소속 기

관과 나라별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같은 기관 내

의 협업 패턴을 분석하였고, 서로 다른 기관 간의 협

업 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미술’ 연구자

들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소속
의 연구자들이 어떤 기관과 협업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업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업 패턴을 분석하기 전에 저자의 저작 활동

별 소속 기관 및 나라를 살펴보면 총 저작 활동 건수

중 85.1% (7,403건)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논

문을 출간한 경우이고, ‘연구소 (4.5%; 395건),’ ‘박물
관 (3.6%; 314건),’ ‘초중고교 (2.2%; 193건)’ 순으로

‘미술’ 연구자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95%

(8,270건)의 저작 활동이 한국에 있는 기관에서 이루

어졌고 국내에 ‘미술’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 중 해외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미국 (1.3%; 113건),’ ‘일본

(1.2%; 106건),’ ‘중국 (0.6%; 49건)’ 등의 순으로 분포
되었다. 하지만 그중 0.9%인 81건의 저작 활동은 그

소속 기관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국내 ‘미술’ 연구자들의 협업 패턴은 어떻

게 될까? 협업으로 작성된 1,370편 중 61.2%인 839편

은 같은 소속 기관 내의 협업으로 작성된 논문이었다.

그리고 그중 799편은 같은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협업하여 작성한 논문이고, 15편은 같은 박물관, 14편

은 같은 연구소, 7편은 같은 학회/협회에서 서로 협업

한 경우였다. 그리고 이 중 7편의 논문은 한국이 아닌

미국 (2편), 중국 (2편), 일본 (1편), 프랑스 (1편), 호

주 (1편)에 위치한 소속 기관의 연구자들만이 서로 협
업하여 한국의 ‘미술’ 관련 학술지에 논문을 출간한

경우였다.

1,370편 중 나머지 531편의 논문은 서로 다른 기관

의 저자들이 협업한 결과물이다. 이 중 370편은 2개의

기관, 110편은 3인의 기관, 51편은 4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작성한 논문이다. 531편
중 278편은 서로 다른 대학 간의 협업이고, 247건은

대학과 다른 종류의 소속 기관 간의 협업, 6건은 대학

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소속 기관간의 협업이었다.

대학과 다른 종류의 기관이 협업한 경우, 그 기관의

종류를 알 수 없는 18편을 제외하고, ‘미술교육’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에 소속된 연구자가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연구자와

협업하는 경우 (77편)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

학과 연구소 간의 협업이 59편, 대학과 기업/기타기관

과의 협업이 44편, 대학과 박물관과의 협업이 14편 순

이었다. 대학을 제외한 기관 간의 협업으로 출간된 논

문 6편 중 박물관과 연구소 간의 협업으로 작성한 논
문이 3편, 정부/행정기관이 박물관 혹은 학회/협회와

협업한 경우가 3편이었다.

다음으로 국제 협업의 패턴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기관에서 협업하여 출간한 논문 531편 중 그 소속 국

가를 알 수 없는 19편을 제외하고 한국의 ‘미술’ 연구

자들이 가장 많이 협업한 연구자들은 일본 연구자
(15편) 였고, 미국 (8편), 중국 (7편), 프랑스 (1편), 독

일 (1편) 순이었다. 다시 말해, 국내 ‘미술’ 연구 6,905

편 중 한국을 제외한 타 국가 간 협업까지 포함하여

국제 협업을 통해 작성된 논문은 39편에 불과하다. 협

업을 통해 작성된 논문이 아닌 단독 저자로 출간된

논문 중 293편이 외국 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출간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국내 ‘미술’ 연구 중 4.8%의 논문

(332편)이 외국 기관의 연구자가 협업 혹은 단독으로

출간한 결과물이다.

Ⅳ. ‘미술’ 연구자의 전문 연구 분야 분석

마지막 분석으로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미술 관련
연구 분야 외에 주로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와 타 연

구 분야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 영역을 알아보고, 나아가 국내 ‘미술’ 연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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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타 학문 분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

였다. 이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 저자인 4,190명의 모

든 출간 논문 및 그 상세 정보를 KCI Open-API를

통해 자동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미술’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 1975년부터 2020년 초까

지 총 15,557편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해당 논문들은
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기타 학술지의 등급과

상관없이 KCI에 색인된 해당 저자의 모든 논문을 포

함한다. 우선 가장 많이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 Top

30을 살펴보면 [표-03]과 같다.

[표-03]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논문을 가장 많이 출간한

‘미술’ 외 분야의 Top 30 학술지

학술지 세부 연구분야 빈도 (논문 수)

기초조형학연구 예술일반 4.9% (765)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디자인 2.2% (350)

미술교육연구논총 교육 2.2% (336)

한국디자인포럼 디자인 2.1% (326)

디지털디자인학연구 디자인 2.1% (319)

디자인학연구 디자인 1.9% (293)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디자인 1.2% (194)

브랜드디자인학연구 디자인 1.2% (19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교육 1.2% (183)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학제간연구 1.1% (172)

문화예술교육연구 감성공학 1.1% (170)

보존과학회지 일반생명과학 1.0% (162)

미학예술학연구 기타 예술체육학 1.0% (16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건축공학 1.0% (156)

디자인지식저널 디자인 1.0% (155)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학제간연구 1.0% (153)

복식 생활과학 1.0% (151)

디지털융복합연구 과학기술학 0.9% (14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디자인 0.9% (139)

美學(미학) 철학 0.8% (125)

유아교육학논집 교육 0.7% (116)

문화재 역사 0.7% (103)

디자인융복합연구
(구.인포디자인이슈)

디자인 0.7% (102)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디자인 0.6% (98)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의상 0.6% (97)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디자인 0.6% (97)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미용 0.6% (96)

‘미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논문을 출간한 타 분

야의 학술지는 ‘기초조형학연구 (765편),’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350편),’ ‘미술교육연구논총 (336편),’ ‘한

국디자인포럼 (326편),’ ‘디지털디자인학연구 (319편)’

순이다. 디자인, 공공디자인과 같은 공간, 이미지, 타
이포그래피, 기호학 등에 관한 논문이 많이 출간된

‘기초조형학연구’는 ‘예술일반’으로 분류되었지만, ‘디

자인’과 관련이 깊고, 다른 Top 10 안에 드는 학술지

들도 대부분 ‘디자인’ 혹은 ‘교육학’에 관련된 학술지

였다. 그 외에도 공학, 과학, 철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다. 특정

학술지를 넘어서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연구한 타

학문 분야를 좀 더 알아보았고 그 Top 30 학문 분야
가 [표-04]와 같다.

[표-04]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논문을 가장 많이 출간한

‘미술’ 외 Top 30 학문 분야

‘미술’외 학문 분야 빈도 (논문 수)

디자인 17.0% (2,641)

교육 13.7% (2,137)

역사 7.9% (1,228)

예술일반 6.8% (1,054)

기타 인문학 5.0% (779)

학제간연구 4.3% (671)

생활과학 4.3% (670)

철학 2.8% (441)

기타 예술체육학 2.2% (349)

한국어와문학 2.2% (346)

감성과학 2.0% (304)

건축공학 1.9% (294)

의상 1.6% (243)

경영학 1.3% (205)

일반생명과학 1.3% (201)

미용 1.3% (201)

재료공학 1.2% (187)

과학기술학 1.2% (184)

심리학 1.1% (169)

불교학 1.0% (162)

컴퓨터과학 0.8% (125)

종교학 0.7% (104)

공학일반 0.7% (104)

신문방송학 0.6% (99)

중국어와문학 0.6% (94)

문헌정보학 0.5% (85)

기계공학 0.5% (85)

불어와문학 0.5% (78)

무용 0.5% (76)

음악 0.5% (72)

[표-03]의 타 분야 학술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

내 ‘미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논문을 발표한 ‘미술’

외의 타 학문 분야는 ‘디자인 (2,641편),’ ‘교육학

(2,137편),’ ‘역사학 (1,228편)’이 가장 많았고, ‘예술일반

(1,054편),’ ‘기타인문학 (779편),’ ‘학제간 연구 (671편),’
‘생활과학 (670편),’ ‘철학 (441편)’ 순이었다. 특히, 같

은 예술 분야인 ‘디자인,’ ‘예술일반,’ ‘의상,’ ‘미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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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음악학’까지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감성과학,’

‘건축공학,’ ‘재료공학,’ ‘과학기술학,’ ‘컴퓨터학,’ ‘기계

공학’과 같이 공학 분야에도 많은 논문을 출간하였고,

‘한국어와문학,’ ‘중국어와문학,’ ‘프랑스어와문학,’ ‘심리

과학,’ ‘불교학,’ ‘종교학’ 같은 인문학도 국내 ‘미술’ 연

구자들이 많은 연구한 학문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학문 분야가 한국의 ‘미술’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국내 ‘미술’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연구자의 특성과 협업 패턴에 초점을 맞추
어 25개 ‘미술’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6,905편 논문과

그 저자 4,190명을 분석하였다. 2004년 여섯 개의 학술

지가 KCI에 등재된 이후로 연평균 446.8명의 저자가

‘미술’ 연구에 참여하였고, 전체 분석 대상 저자의 70%

가 단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반면, 조사 기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9%였다.
그리고 연도별로 논문당 저자 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

보면 2015년 이후 협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국내 ‘미술’ 논문의 80%가 단독 저자에 의해 작성된

논문일 정도로 아직 협업에 의한 저작 활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 작성한 논문도 50%

는 한국 내의 같은 소속 기관에서 작성한 논문이다.
그리고 95%의 국내 ‘미술’ 연구자들은 국내 기간에 소

속되어 있었고, 그중 85%가 넘는 연구자가 대학에 소

속되어 있었다. 또한 ‘미술’ 연구 중 4.8%의 논문 (332

편)이 외국 기관의 연구자가 협업 혹은 단독으로 출간

한 결과물이다. 국내 ‘미술’ 연구자들은 ‘미술’ 외에 ‘디

자인’ ‘교육학,’ ‘역사학’ 순으로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
고 이는 ‘미술’ 연구자들이 ‘미술’ 학술 분야 외에 연구

적 전문성을 갖는 분야라는 점을 나타낸다.

한정적인 ‘미술’ 관련 주제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방

식으로 연구 경향을 분석하던 기존의 사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KCI 등재지를 기준으로 6,900여 편의

‘미술’ 전체 논문이 어떠한 연구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미술’ 연구에 한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적이 없는 저

자의 특성과 협업 패턴을 분석한 초기 연구이라는 의

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도 인정하는 바이다. 기존 계량서지학 연구에서 많이

시행되어 온 저자 네트워크를 통한 저자마다의 위상
학적 특성 분석은 지면상의 한계로 실시하지 못하였

고 이는 다음 연구의 내용으로 남겨놓았다. 그리고 각

연구자의 저작 활동에 관한 기록을 KCI 시스템을 위

주로 수집한 한계도 인정한다. 즉, 연구자들이 출간했

을 수 있는 해외 학술지 논문이나, 서적, 보고서 등의

저작 활동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으로써, 국내 ‘미술’ 연구자의 해외 연구 활

동 참여 정도와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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